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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후, 마 
지막으로 우주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창 
조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 
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 속에는 
사람 창조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 
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 
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보여줍니 
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자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의 위 
치와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격은 세상에서 만들 수 없고, 오 
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 
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는 참이신 하나 
님만이 오셔서 표현되도록 지어졌습니 
다. 하지만 사탄의 꾀임으로 인해 사탄의 
체현화가 되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격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 
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 
문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 
도만이 참된 은혜요 진리이십니다. 타락 
한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얻으려는 생각 
은 거짓이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이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저주받은 피 
조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 
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 
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 
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내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 
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 
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학벌, 재물,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세상의 것들이 없다고 슬퍼하거나 낙담 
하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세상에 
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리 
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속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고전 1:26-
30).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보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셔서 내 존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 스 
스로를 보면 한탄과 원망 밖에 없지만 성 
경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본체를 발견할 때 
주님 앞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도 내 안에 계신 주 
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는 이미 죽고 없어졌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어떤 환경과 
질병도 그분이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이미 
주님이 해 놓으신 말씀을 의지하는 만큼 
내 안에 평강과 자유가 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누가 나 대신 모든 일을 해 
놓으신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의 
생활은 이러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안에 신학이나 지식이 아닌 
예수의 인격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예 
수님의 인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인격화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에 
따라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 
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따라 나오는 말이 비록 간단 
해 보여도 그것이 설교가 되고, 한 마디 
의 간증이 전도가 되며, 그 교제가 그리 
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지혜 없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이미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점점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 
으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일생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며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 
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해 
결되었다, 다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능 
동적인 신앙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 
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한 이 승리 
를 찬양하며 담대히 걸어갈 때, “네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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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of the Week: 
The Image of God: Our True Identity in Christ

when we come to know who we truly are 
through Scripture.

God became a man and died on the 
cross to save fallen creatures from the 
curse and He rose again. In that moment, 
we became new creations in Christ. When 
Jesus Christ—God who came as man—
enters into us, our true identity is made 
clear: “I am a child of God.” Jesus is our all 
in all. He becomes our way, our truth, and 
our life: the answer to every problem we 
face.

To mourn or be discouraged because 
we lack things like status, wealth, or 
human recognition is an expression of 
unbelief. God does not look at outward 
appearance. Rather, He has chosen the 
foolish and weak things of the world, so 
that we may enjoy wisdom, righteousness,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in Christ [1 
Corinthians 1:26–30]. This is not 
something we achieve by our own efforts, 
but something we believe because Christ 
has already accomplished it. Instead of 
lamenting our condition, we must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who came to solve all 
our problems and make us new creations in 
Him. When we look at ourselves, we find 
only grief and complaints, but when we 
discover our true nature through Scripture 
and realize that we are new creations in 
Christ, then we respond with thanksgiving 
to the Lord.

Whatever difficult situation we face, it 
belongs to the Lord who dwells within us. 
When Jesus comes into us, we have already 
died and are no longer our own. Christ now 
lives in us and He will deal with every 
situation, including illnesses. When we set 
aside fleshly thoughts and rely on the Word 
that God has fulfilled, then peace and 
freedom begin to flow within us. As we lay 

down our fleshly thoughts and judgments 
and trust in the Word, peace and freedom 
begin to flow within us. To live by faith 
means to rely on the One who has already 
done everything in our place. The life of a 
saint is one that reveals the true nature of 
the Lord who dwells within the believer.

This age of grace is about Jesus 
Himself entering the humans made in 
God’s image and likeness, not about filling 
them up with theology or knowledge.  
When His Spirit enters us, we begin to live 
for Him and testify about Him. When the 
gospel becomes personified within us, it 
flows out naturally. As our old self dies and 
Christ works through us, others are 
touched, moved, and drawn back to God.

Worship in the New Testament age is a 
life led by the Holy Spirit who dwells 
within us as we become the temple of God 
and live according to the Spirit’s will. Even 
the simplest words spoken in step with the 
Spirit become sermons, a single testimony 
becomes evangelism, and fellowship 
becomes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We must not fix our eyes on our own 
lack of wisdom, but on what the Lord has 
already accomplished. As we move forward 
in faith, the Holy Spirit will work more and 
more powerfully.

“Lord, who made me in Your image and 
likeness, come dwell within me and be 
glorified through my life.” This is the kind 
of prayer the Lord delights to answer. 
Instead of being seized by anxiety and 
worry as we look within, we must look to 
the Lord and take steps of active faith, 
declaring, “It is resolved.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As we walk boldly, praising the 
victory already won in Christ, His 
promise—“let it be done to you according 
to your faith”—will be fulfilled within us.

After creating the universe, God 
created mankind as the central figure of all 
creation. Today’s passage declares that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This verse reveals the very 
purpose of our creation.

To be made in the “image of God” 
means that the purpose of human 
existence can only be found in God. Genesis 
5 further explains this by describing Adam’s 
son as being born “in his own likeness, after 
his image”, showing that God created us in 
His own image to make us His sons. We 
were created as noble beings who are 
reflections of Jesus Christ and companions 
to God.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point 
to the position and character of man. This 
kind of dignity cannot be manufactured by 
the world; it can only be created by God. 
Within this divine image and likeness, only 
the true God was meant to dwell and be 
expressed. However, when man was 
deceived by Satan, he became Satan’s tool 
by trying to create his own dignity and 
identity. Yet, because man was created in 
God's image and likeness, nothing of this 
world can ever truly satisfy him.

As it is written,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1:14], only Jesus Christ is 
the true grace and truth. The idea that 
happiness can be found in the things of 
this fallen world is a lie. We can avoid 
being deceived by such falsehood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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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주 간 소 식

 삼나소식 온라인

나성교회 삼나소식삼성교회 삼나소식

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는 무엇입니 

까? 스스로나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근거는 무엇입니까?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2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 
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 한순희 집사 - 아들들(곽민준, 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 담임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송성수 (제인) 자매 - 교우님들의 기도 덕분에 신장 
수술이 잘 되었고 기능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장 
수술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토록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세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 담임 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에 8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예배에 새로 참석하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로비 

  옆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VBS에서 감사했던 점은, 많은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아이들을 섬겨주신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많은 봉사 
자들이 함께해 주셔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세심하게 
돌봐주셨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 교회 전체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VBS를 통해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아이들의 
마음밭에서 자라나,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주신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성도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나성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VBS)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 
니다. 올해 VBS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가 연합하여 약 
30명의 아이들과 30명의 교사 및 봉사자들이 함께하며, 교회 
안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VBS의 주제는 <Wonder Junction: Marvel at 
Jesus, Live for His Glory>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애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배우고 찬양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함께 모여 기쁘게 찬양하고 찬양 이후에는 
교사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방을 돌며 예수님과 관련된 만들 
기, 게임, 말씀 활동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 
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 
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고 몸으로 움직이고 
마음으로 느끼며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방 
활동을 마친 후에는 다같이 carnival 행사를 가지면서 당나 
귀 꼬리 붙이기, 링 던지기 등 미니 게임들과 팝콘, 스노우 콘 
등을 먹으며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 중간 
에는 주차장에서 기차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성교회 주일학교(SEEDS)


